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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언|1|*

주 윤 신 연구위원(ysju@hanafn.com)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체가 지속되던 국내 공모펀드 시장에 최근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ETF가 

일반 공모펀드 시장을 대체하며 공모펀드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상품 다양화와 연금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 증가 등으로 장기 투자 문화의 기반이 구축되었고, 기존 독점적 경쟁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도 ETF 시장의 성장 여력이 충분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지속적 

성장 및 건전한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액티브 ETF 등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개인 투자자 
중심 공모펀드 시장 
정체 지속

코로나19 이후 ETF가 
일반 공모펀드 시장을 
대체하며 공모펀드 
시장 성장을 견인

국내 일반 공모펀드 시장 정체 가운데 ETF 시장은 성장세 지속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가 지속되던 국내 공모펀드 시장이 최근 

ETF를 중심으로 성장세로 전환되고 있다. 공모 주식형 펀드, 즉 개인 투자자

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던 국내 자산운용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투자자 손실폭이 크게 확대되고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하면서 장기 

침체기에 들어섰다. 이후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및 저성장·저금리 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체투자 니즈 확대 등과 맞물려 기관 자금이 크게 유입되면서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자산운용시장 성장이 재개되었으나, 저조한 수익률과 

높은 투자 비용 등으로 개인의 경우 여전히 펀드 시장을 외면하였다. 개인의 

직접 투자 확대를 지양하고 간접 투자 중심의 장기 안정적 투자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펀드 시장 침체는 지속되었고, 이에 2007년 

기준 57%에 달했던 개인 투자자 비중이 2019년 19%까지 하락하는 등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기관 중심 시장으로의 변화가 고착화되었다. 

이처럼 침체를 지속하던 공모펀드 시장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변화하

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이후 증시 활황에 따른 개인의 직접투자 열풍이 

주식처럼 장내 거래가 가능한 ETF 투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전세계적으로 

ETF 시장 성장이 본격화된 것이다. 美 아크인베스트의 테마형 ETF를 중심으

로 한 ‘돈나무’ 열풍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전세계적인 ETF 투자 확대와 

맞물려 국내에서도 2021년 이후 ETF 투자가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거래 편의성을 중시하는 MZ 세대를 중심으로 자금이 크게 유입되면서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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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형 등 상품 
다양화와 연금계좌를 
활용한 ETF 투자 증가 
등으로 장기 투자 
문화 저변이 확대

독점적 경쟁구조에 
변화, 후발주자의 
시장 내 입지가 강화

2021년 한 해 ETF 수탁고 증가율이 42%로, 최근 5개년 연평균 증가율의 

2배 이상을 기록하였다. 동기간 MMF와 ETF를 제외한 일반 공모펀드 수탁

고 규모가 정체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ETF 시장이 일반 공모펀드 

시장을 대체하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2018년 19%였

던 공모펀드 내 ETF 비중이 2022년 5월 기준 25% 수준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상품 다양화 등과 함께 질적 성장도 가시화

국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시장대표 ETF 중심에서 업종섹터, 

액티브, 해외 ETF 등으로 상품이 다양화되는 등 시장의 질적 성장도 가시화

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ETF 시장은 시장대표,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등 대표지수 ETF가 시장 성장을 견인하며 단기 매매 중심의 투자 행태를 

나타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테마형 ETF가 각광받고, ETF 시장을 미래 자산운용업의 블루오션

으로 인식한 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ETF 상품 출시 경쟁에 돌입하면서 

상품의 다양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실제 국내 시장대표지수 상품은 2019

년 56%에서 2022년 6월 33%로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동기간 국내 

업종섹터 상품은 3%에서 11%로, 해외 ETF 상품은 7%에서 30%로 비중이 

증가하였다. 상장종목수도 2019년 450개에서 2022년 6월 590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게다가 원리금 보장 상품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던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자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ETF 투자 비중을 확대하면서 

향후 ETF가 장기투자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 중심의 독점적 시장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ETF 

시장은 상위사의 선점 효과가 커 후발주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2019년까지 삼성자산운용이 점유율 52%로 시장을 주도하고 미래

에셋자산운용이 뒤를 추격하는 형태의 경쟁구도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상품이 다양화되고 신규 ETF 상품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면

서 ETF 시장 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운용사간 시장선점 경쟁이 본격화되었

다. 하위 운용사도 테마형, ESG, 액티브 등의 혁신적 신상품 출시를 통해 

ETF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영업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실제 2022년 3월 기준 삼성자산운용 점유율은 41% 수준으로 10%p 이상 

크게 하락한 반면, 미래, KB, 한투, NH아문디 등 4개 후발주자의 시장 

내 점유율은 기존 40%에서 53%로 대폭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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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배분 전략 내 
활용도 증가로 ETF 
시장은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장기 투자 문화 정착 
등을 위해 액티브 ETF 
등의 규제 완화 필요

지속적 성장 및 건전한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이처럼 국내 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주식시장 시가총액 

대비 비중이 2.6%로 여전히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규제 측면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펀드 판매 규제 강화로 직접 투자의 성격을 

보유한 ETF의 상품 매력도가 일반 펀드 상품 대비 더 높게 나타나는 등 

향후 성장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저성장·저금

리 환경 하 수익률 제고를 위한 비용 민감도 증가와 함께 포트폴리오 관점의 

자산배분이 보다 중요해지면서 ETF 투자 니즈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자산배분 전략이 중요한 연금 및 일임/자문 계좌 등을 중심으로 저비용·투명

성을 강점으로 한 ETF 활용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ETF 시장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대표 지수 

중심의 단기 매매를 지양하고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단기 차익거래가 빈번한 시장대표, 레버리지 및 인버스 

등이 전체 ETF 수탁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일평균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60%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액티브 ETF 등을 중심으로 한 

ETF 상품 다양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관계수(0.7) 미달 3개월 지속시 

상장폐지 및 일 단위 포트폴리오 공개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관계수 0.7 이상을 맞추기 위한 보수적 운용으로 

상품 차별화에 어려움이 있고, 일 단위 포트폴리오 공개에 따른 운용전략 

노출 부담은 액티브 ETF 시장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2008년 액티브 ETF를 최초 도입한 미국의 경우 별도의 상관계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액티브 ETF 운용에 있어 운용역의 100%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는데다 2019년 9월 포트폴리오를 매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불투명(nontransparent) ETF 상장 허용 등으로 편입종목 및 투자전략 노출에 

대한 운용사의 부담을 크게 줄여 준 바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아크인베스트 

등을 중심으로 주식형 액티브 ETF 시장이 급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지난 해 거래소가 액티브 ETF 관련 규제 완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 투자자 입장에서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운용사 입장에서도 유연한 상품 설계와 

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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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BNPL 서비스의 부상 이후, 진단과 과제

고 은 아 수석연구원(eunahko@hanafn.com)

지난해 4월 정부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시행된 네이버 소액후불결제 서비스가 2030세대의 호응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 그러나 금융취약계층에 소액신용 기회를 제공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자칫 채무불이행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로 서비스의 명암이 엇갈렸다. 최근 

다양한 업계 플레이어들의 BNPL 서비스 진출이 가속화된 가운데 국내외 BNPL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업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제 적용으로 특정 기업이 규제 차익을 얻을 수 

있어 BNPL 규제 일원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네이버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실적 (2021.12) ∎ 신용카드 및 네이버 후불결제 연체율 추이

가입자 27만명

0.09

0.34

0.65

1.26

0.91 0.93 0.87 0.88

0.0

0.2

0.4

0.6

0.8

1.0

1.2

1.4

1.6

1.8

2.0

21.6 21.9 21.12 22.3

네이버 후불결제
신용카드(%)

거래금액 330억원

20~30세대 
가입자 비중

75%

씬파일러
 가입자 비중

18%

주: 2021년 4월 출시 이후 2021년 12월까지 집계
자료 : 네이버파이낸셜, 언론보도 자료 : 금융감독원(신용카드), 김병욱의원실(네이버 후불결제)

네이버 BNPL(후불결제) 서비스 출시 1년 경과, 2030 고객을 확보하며 성공적으로 안착

네이버파이낸셜은 국내 최초로 정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2021년 4월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지난 3월 혁신금융서비스 2년 연장을 받음 

네이버 후불결제 거래금액은 3.4억원(’21.4)에서 330억원(’21.12)으로 급성장하

였으며 2021년 12월 기준 가입자는 27만명으로 2030세대가 75%를 차지함

╺ 금융이력이 부족하여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씬파일러(Thin Filer)가 후불결제 

전체 가입자의 18%를 차지하여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 기여

다만, 네이버 후불결제 연체율이 시행 1년 경과가 된 지난 3월 1.26%로 급등하면서 

안정적인 연체율 관리를 위해 대안신용평가모델(ACSS)의 고도화가 필요

╺ 지난 1년간 국내 8개 전업카드사 총채권의 연체율은 1% 미만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되고 있으나, 네이버 후불결제 연체율은 0.65%(’21.12)→1.26%(’22.3)로 1.9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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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BNPL 서비스 현황

네이버 카카오 토스 쿠팡 신한카드

기업유형 빅테크 빅테크 핀테크 유통업 카드업

형태 네이버 후불결제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토스 후불결제
직매입 제품 외장 
서비스(나중결제)

카드없이 분할결제

규제 법안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없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일 2021.4월 2022.1월 2022.3월 2020.8월 2022.7월

한도 30만원 15만원 30만원 200만원(추정) 10~50만원(한건)

분할납부 불가 불가 불가 11개월 할부 가능 2개월 할부 가능

가맹점 수수료
1.8%(연매출 3억원 
이하)~3.3%(연매출 

30억원 이상)
없음

비공개(토스페이 
수수료 체계 따름)

없음
비공개(현대카드  

수수료 체계 따름)

소비자 연체료 연 12%(일 0.0328%) 미정 연 12%(일 0.0328%) 연 10.95%(일 0.03%) 미정
자료 : 각 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리

분할결제 기능을 탑재한 BNPL 서비스를 선보이며 빅테크와 차별화를 둔 카드사의 반격 

국내 카드사 최초로 현대카드는 PLCC 파트너사인 무신사가 운영하는 한정판마켓

에 ‘카드없이 분할결제’ 서비스를 선보이며 카드 미보유 Z세대 고객을 공략

╺ 신용카드가 없어도 만19세 이상이면 10~50만원의 한가지 상품 결제 건에 한하여 

결제 금액의 1/3을 선결제한 후 나머지 금액은 2개월 무이자 분할 결제가 가능

카드사의 BNPL은 기존 빅테크의 후불결제 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한 무이자 분할

결제 기능으로 차별화되어 이커머스 업체의 채택이 늘어날 가능성

카드사는 BNPL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용이력이 없어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을 카드사 고객으로 유입하고 빅테크 간편 결제사에 

대응하여 과감한 혁신으로 사업을 전환하려는 움직임  

╺ 빅테크의 후불결제에 익숙해진 Z세대가 신용카드로 이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 
카드사가 전통적 카드 사업 모델에만 고착화될 경우 높은 성장세 시현이 어려움 

빅(핀)테크, 유통업, 카드사의 BNPL 서비스가 서로 다른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빅(핀)테크가 제공하는 후불결제 서비스는 한도가 최대 3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쿠팡의 나중결제는 금융업 등록이 불필요하여 정해진 한도가 없음 

╺ 쿠팡의 나중결제는 직매입한 물건에 한해 외상 개념의 후불결제 방식으로 별도의 

신용공여가 필요하지 않아 금융업에 등록하지 않고도 사업 영위 및 확장이 가능 

네이버 후불결제는 이자 수취를 위한 할부가 엄격히 제한되나 쿠팡 나중결제는 

직매입 물건에 한해 11개월까지 할부가 가능하여 카드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 

네이버 후불결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금융기관과의 연체정보 공유 의무가 없으나 

카드사의 후불결제는 신용판매업 규정에 따라 타 금융사와 연체정보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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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PL 시장 규모 전망  ∎ 해외 BNPL 서비스의 2가지 모델

125.1 179.5

3,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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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GR('21~'30)

+43.8%

주 : Precedence Research 자료 : CB Insight, Klarna

해외는 애플 및 비자와 같은 새로운 플레이어가 BNPL 시장에 진출하며 경쟁이 심화

애플은 올해 하반기 ‘Apple Pay Later’ 출시를 통해 Apple Pay 이용자에게 이자와 

수수료 없이 6주에 걸쳐 4회 분납할 수 있는 BNPL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미국 투자은행 Stephens에 따르면 미국 가맹점의 85%가 Apple Pay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애플이 기존 플레이어보다 경쟁 우위에 있다고 봄

지급결제의 메기인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는 BNPL 솔루션을 출시

╺ 금융사 및 결제솔루션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추가 절차와 한도 조정 없이 소비자가 

소유한 카드로 가맹점에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도록 신용정보 통합 API를 제공

╺ 이커머스와 은행은 화이트라벨(white-labeled) 형태의 BNPL 서비스 제공이 가능

BNPL의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약 43.8%(CAGR)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Precedence 리서치에 따르면 BNPL 시장 규모가 $1,250억(’21)에서 $3조 2,682억(’30)
로 약 26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해외 BNPL 서비스는 무이자 분할결제와 POS 할부대출 방식의 2가지 모델로 발전

일반적으로 BNPL 기업은 무이자 분할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기업들

이 수익원 다각화를 위해 POS(Point-of-Sale) 할부대출 서비스를 출시 

╺ POS 할부대출은 결제 단계에서 간단한 신용 확인 절차를 거쳐 6/12/36개월(이자 

부과) 할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체시 신용도에 영향  

BNPL이 새로운 소액 단기대출 모델로 성장하고 신용카드 대체 수단이 됨에 따라 

미국 신용보고기관인 Equifax는 BNPL 결제정보를 통합하여 신용 등급에 반영

BNPL 서비스 진화는 소비자의 단기대출과 지급결제의 경계를 허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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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대표 BNPL 기업 주가  ∎ 주요국 BNPL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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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 x x △ △ x

이태리 x △ △ △ △ △

미국 ○|△ ○|△ x 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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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PL규제 도입 X: BNPL규제 없음 △: 규제 마련 중

자료 : investing.com 주 : Flagship Advisory Partners (2022.3)

급격한 금리 상승과 소비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BNPL 기업에 역풍 

저금리 시대에 출범하여 급성장한 해외 BNPL 기업은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 
신용시장의 높은 변동성, 미국과 영국 정부의 규제 강화 예고로 어려움 예상

╺ Affirm Holdings와 Afterpay를 인수한 Block Inc 등과 같은 BNPL 관련 기업 가치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우려로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급격히 하락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Paypal, Affirm, Klarna 등의 대표 BNPL 기업에 

소비자 채무 정보와 고객정보 활용 및 거래 내용을 보고하도록 요구(‘21.12)

미국의 대표 BNPL 기업인 Affirm은 물품 대금 채권을 묶은 자산유동화증권(ABS)
을 발행해 사업자금 일부를 조달하고 있으나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이 ABS 매입을 중단하거나 높은 금리를 요구

╺ Affirm의 BNPL 연체율이 1.4%(21.1분기)→3.7%(22.1분기)로 증가하였고, Affirm이 

발행한 ABS 가중평균 금리가 1.31%(’21.2)→4.61%(’22.4)로 3.3%p 상승 

 비금융회사의 대안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와 후불결제 서비스의 규제 일원화가 필요  

온라인 결제 수단의 사용 증가로 BNPL 시장은 계속 확장될 전망이며, 비금

융회사는 대안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건전성 관리에 주력할 필요

중앙 집중화 방식으로 BNPL 공급자 간 소비자의 신용 정보를 공유하여 여

러 업체에 걸쳐 급증하는 부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

╺ Klarna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BNPL 규제 도입(2023년 중반까지 법안 마련을 

목표) 전, 소비자의 과도한 부채 위험 예방 차원에서 영국 고객의 BNPL 결제 

정보를 신용기관과 공유하는 선제적 조치를 취함 

국내는 다양한 업계의 플레이어들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와 규제차익 방지를 위한 후불결제 규제 일원화가 중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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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경 영 브 리 프

클라우드, 금융사의 필연적인 변화로 부상 

이 령 화 수석연구원(ryoung.h@hanafn.com)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사 메인프레임의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이 촉진되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비용 절감, 고객 경험 개선, 내부 운영 프로세스 효율화 등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드는 운영방법에 따라 개방형(public), 폐쇄형(private), 병행형(hybrid)으로 구분되며, 회사별 

특성에 따라 채택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국내도 메인시스템의 클라우드 통합이 진행되는 

등 클라우드가 필수적인 요소로 주목받고 있어 향후 서비스 채택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사 메인프레임의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이 촉진|1|

BBVA는 모든 기기의 고객-은행간 상호작용 기록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클라우드 고객 서비스를 도입(’22.6)|2|

특히, 코로나19 이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확대되었으며, 다수의 

은행은 2~5년 안에 메인프레임도 클라우드에 통합할 것으로 응답|3|

╺ 은행 IT 임원 72%,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클라우드를 언급|4|

╺ Santander는 ’22.5월 기준 당사 IT 인프라의 80%를 이미 클라우드로 통합했으며, 
’23년까지 통합을 완료할 것으로 발표

클라우드는 비용 절감, 고객 경험 개선, 내부 운영 프로세스 효율화 등에 강점을 보유

금융사의 IT 운영비용은 데이터 용량 증대로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기존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통합하면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SaaS 서비스 제공사 Mambu, 클라우드 통합 시 IT 비용 약 50% 절감 언급

클라우드 서비스는 모바일, 인터넷, 유선전화 등 모든 종류의 기기에서 발생하는 

고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통합 데이터로 제공해 고객 경험을 개선

또한 클라우드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 대비 신규 상품, 서비스 도입 및 시스템 

업데이트 등에 유연한 구조로 비금융사 협업, 갑작스러운 변화 대응 등에 유리

|1| "Covid Accelerates Banks’ Mainframe Migration To Cloud", Forbes, 2022.5

|2| "BBVA migrates customer care services to the cloud to improve service", BBVA, 2022.6

|3| "The great cloud mainframe migration: what banks need to know", Accenture, 2022.4

|4| "Capturing Value in The Cloud", The Economis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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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이유 (은행 IT 임원 대상 설문) ∎ 클라우드 서비스 내용별 특징 비교

자료 : The Economist 자료 : WhaTap

운영 방법에 따라 개방형(public), 폐쇄형(private), 병행형(hybrid) 클라우드로 구분

클라우드 서비스는 운영 방법에 따라 개방형, 폐쇄형, 병행형으로 구분되며, 기업 

특징 및 전략에 따라 도입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남|5|

╺ (개방형) 공개 네트워크를 원하는 용량만큼 활용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

╺ (폐쇄형) 특정 사용자 대상의 제한된 네트워크로 데이터가 기업 내부에 저장되며, 
기업이 제어 권한도 보유해 보안성이 높음

╺ (병행형) 중요한 민감 데이터는 폐쇄형을 활용하고, CRM, 마케팅, 신상품 도입 

등은 개방형을 병행해 두 가지 클라우드 형태의 장점을 모두 보유

╺ 최근 여러 개방형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다중(multi) 클라우드 형태도 확대|6|

Lloyds, Santander, Barclays 등은 자사 클라우드 채택 전략을 Amazon, Google 
등의 개방형 클라우드에 접목한 병행형 클라우드로 제시

국내도 메인시스템을 클라우드로 통합하는 추세로 활용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필요

최근 기존 시스템의 유연성·확장성 부족,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확대 등으로 

하나은행, KB국민은행에서 코어뱅킹의 클라우드 서비스 통합을 추진

╺ 하나은행 ‘프로젝트 ONE’, KB국민은행 ‘계정계(코어뱅킹) 현대화 사업’ 

향후 국내도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높아진 고객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필연적으로 확대될 전망

다만, 비용·보안성·유연성·확장성·규제준수 여부·통합 난이도 등의 요인을 고려해 

클라우드 형태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

╺ 클라우드 제공사별 상이한 서비스 내용, 자체 클라우드 구축 등도 고려 대상 

|5| 서비스 내용에 따라 인프라형(IaaS), 플랫폼형(PaaS), 소프트형(SaaS) 클라우드로 구분되며, 상세 서비스는 제공사별로 상이

|6| 병행형은 폐쇄형을 항상 포함하고, 다중형은 2개 이상의 공개형 클라우드를 포함하나 폐쇄형이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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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인터넷 전문은행 Volt Bank, 사업 중단 결정

신 상 희 수석연구원(sanghuishin@hanafn.com)

호주의 첫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인 Volt Bank가 사업 확장에 필요한 2억 호주달러를 유치하지 

못하며 은행업 인가 반납 결정을 내렸다. 이는 주요 사업 부문의 자금 조달 실패와 경쟁 심화로 

인한 입지 축소 때문이다. 기존 은행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금리 상승 및 경기침체 

우려로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가 줄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디지털 비교우위 및 서비스 차별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첫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인 Volt Bank가 은행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1|

Volt Bank는 1억 1,300만 호주달러 규모의 예금을 고객에게 전액 반환하고, 8,000
만 호주달러 규모의 대출을 타행에 매각할 예정

호주 건전성규제당국(APRA)이 은행 산업의 과점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Volt, Xinja, 86 400, Judo 등의 은행업 설립을 인가하였지만, 현재 Judo Bank 등만 생존

╺ 2022년 5월말 기준 호주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출 및 예금 점유율(총액 기준)은 ‘Big 
Four’ 은행 대비 각각 0.29%, 0.27%에 불과하여 낮은 경쟁력 시사(APRA)

╺ Xinja Bank는 2020년 투자 유치 실패로 은행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86 400은 2021년 

호주 Big Four 은행 중 하나인 호주내셔널은행(NAB)에 인수됨

╺ Judo Bank의 주가는 올해 연초 대비 40% 하락: (’22.1.4) A$2.16 → (7.13) A$1.24

Volt Bank의 사업 중단 결정은 주요 사업 부문의 확장을 위한 자금조달 실패와 경쟁 

심화에 따른 입지 축소에 기인|2|

Volt Bank는 올해 2월부터 시리즈 F 투자를 통해 주요 사업부문인 주택담보대출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본금 2억 호주달러를 유치하려 하였으나, 금리 상승 등 

시장 상황이 악화되며 투자 유치에 실패

Volt Bank의 또 다른 주력 사업부문인 BaaS(Banking-as-a-Service) 시장의 경쟁 

심화도 수익성 압박 요인으로 작용

╺ 2020년 10월 Big Four 은행 중 하나인 Westpac이 10X뱅킹 및 Afterpay와 제휴하여 

BaaS 시장에 진출하면서 Volt Bank의 입지 축소

|1| Financial Times, 2022.6.29. “Australian lender Volt collapses in blow to 'neobank' experiment”

|2| Australia Financial Review, 2022.6.29. “Volt Bank to close, return $100m to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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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Big Four 대비 인터넷 전문은행 점유율|5| ∎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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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가 줄고, 기존 은행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함에 따라 핀테크 

스타트업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

글로벌 공급망 충격, 물가 상승 등 경기 침체 요인 및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포함해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급감

╺ 올해 1분기 글로벌 벤처투자 금액 및 거래 건수는 1,439억 달러, 8,876건으로, 직전분기 

대비 각각 19%, 4.5% 감소(CB Insights)

기존 전통 은행이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상황도 

핀테크 스타트업의 디지털 비교우위나 서비스 차별화에 악영향

╺ 호주의 경우,  Big Four 은행이 2022년 회계연도 상반기에 투자한 약 36억 호주달러 

중에서 35%는 디지털 역량 증진 등 성장 및 생산성 향상 부분에 사용됨|3|

╺ Business Insider는 2022년 미국 은행업계의 IT 지출 규모가 작년대비 10.6% 증가하리라

고 전망하며, 이는 역대 최고 수준|4|

인터넷 전문은행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디지털 비교우위 및 서비스 차별화 필요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전통 은행이 외면해온 틈새시장에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충성고객 확보 및 성장 기반 마련 가능

전통 은행은 규모 및 신뢰 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앞서고 있으므로 디지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  

|3| Reuters, 2022.5.18. “Australian banks enter tech arms race as rising rates squeeze profit”

|4| Buisiness Insider, 2022.5.31. “Where US bank tech spending is headed as economic uncertainty looms”

|5| Big Four: ANZ, Commonwealth, NAB, Westpac
인터넷전문은행: 86 400, BNK, Judo bank, Tyro Payments, Volt bank, Wise Australia, Xinja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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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ECB, 빅스텝으로 마이너스금리 시대 종지부

이 화 정 수석연구원(hj_lee89@hanafn.com)

글로벌 금리는 주요국의 공격적 긴축 우려로 상승하다 경기침체 가능성 재부각으로 반락했다. 국내 

금리는 대내외 통화정책과 수급여건 등에 연동되며 방향성 없이 변동성 장세를 보였다. 한편 ECB가 

11년만에 금리인상(+50bp)를 단행하며 마이너스금리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금리 급등에 대응해 국채매입 프로그램(TPI)을 도입했다. 7월 FOMC에서 75bp 금리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국내금리는 FOMC 결과와 시장 위험선호심리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글로벌 금리는 주요국의 공격적 긴축 우려로 상승하다 경기침체 가능성 부각되며 반락

IMF는 금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수차례 하향조정(4.9% → 4.4% → 3.6%), 특히 

美 경제성장률은 최근 소비 약세를 반영해 재차 하향(6월말 2.9% → 7월 2.3%)

한편 중국은 코로나 봉쇄로 인한 소비·투자 등의 급격한 위축으로 2Q GDP(YoY 
0.4%, 예상치 1.2%)가 급락했으나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LPR)를 동결. 

╺ 연준의 긴축기조와 경기침체 우려로 美 장단기금리 역전폭은 한때 –23bp까지 확대

한편 캐나다(BoC)가 G7 중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100bp(사상 최대폭) 인상한 

데 이어 ECB는 11년만에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빅스텝(50bp 금리인상)을 단행

╺ 반면 일본은 물가 및 환율 급등 부담에도 경기진작을 위해 완화기조를 유지

╺ 美 국채 2/10년(%): 7.8일 3.10/3.08 → 19일 3.24/3.02 → 21일 3.09/2.87

국내금리는 대내외 통화정책과 외국인 수급 등에 연동되며 변동성 장세 시현

금통위가 시장의 예상대로 빅스텝(50bp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8월 빅스텝  

불확실성이 완화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당일 회사채·CP 매입조치를 발표

╺ 한은 총재는 인플레 정점을 3Q말~4Q 초로 전망하며, 물가흐름이 전망경로를 벗어

나지 않는다면 당분간 25bp 점진적 인상 기조가 바람직하다는 정책 방향 제시

정부는 WGBI 편입 추진을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
도소득에 비과세를 추진할 방침을 밝히며 향후 외국인 국채투자 증가가 기대

국내금리는 대외금리 등락과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세 등에 연동되며 3.1%~3.3% 
(3년물), 3.2%~3.4%(10년물) 사이에서 방향성 없이 변동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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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국채금리 추이 ∎ 주요국 정책금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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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인플레 장기화 및 유로화 가치 급락에 대응해 뒤늦게 금리인상 대열에 합류

7월 통화정책회의에서 ECB는 3개 정책금리에 대한 50bp 인상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며 2014.6월부터 지속된 마이너스금리 시대에 종지부

╺ 정책금리(%): 기준금리 0.0→ 0.5, 예금금리 –0.5→ 0.0, 한계대출금리 0.25→ 0.75

╺ 6월 ECB는 25bp 인상을 시사한 바 있으나, 유로존 CPI(6월 YoY 8.6%, 사상최고) 
급등 및 유로화 가치 급락, 타 주요국의 공격적 긴축기조 등으로 인상폭을 확대

라가르드 총재는 향후 정책금리 경로가 데이터에 기반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포워드가이던스의 사실상 종료를 알렸으며, 이후 회의에서 추가인상 방침도 시사

한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금리 급등(역내 분절화) 및 국가간 국채금

리 스프레드 확대 방지를 위해 ‘전달보호도구(TPI)’를 도입

╺ TPI는 ECB가 대상국가를 유연하게 선정해 국채매입을 진행하는 시장안정화 방안

으로, ‘10~‘12년 SMP를 통해 그리스, 스페인 등 국채를 집중 매입한 바 있음 

다만 TPI에 대한 시장의 신뢰 부족과 드라기 총리 사임이 맞물리며 伊 금리스프레

드는 오히려 확대. 4Q 취약국에서 경기침체 발생 시 긴축속도 조절 가능성

국내금리는 7월 FOMC 결과와 금융시장 위험선호심리변화에 따라 변동성 확대 전망

美 CPI 충격(6월 YoY 9.1%, 41년만 최고)에도 불구하고 연준 위원들의 75bp 
인상지지 발언과 기대인플레 하락으로 7월 FOMC에서는 75bp 금리인상이 유력

╺ 3Q 인플레 정점 가능성을 감안해 9월 이후 금리인상폭 축소 시그널 등을 주목

국내 채권시장은 대외금리와 연동되는 가운데 8월 빅스텝 우려 완화, 양호한 

수급여건은 강세요인이나 7월 FOMC 결과에 따라 변동폭이 확대될 소지

╺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10%~3.40%, 3.15%~3.50% 범위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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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1,300원대 초반의 지지력 지속되나?   

정 유 탁 연구위원(jungyt@hanafn.com)

연준 위주의 일방적 긴축 우려에다 러시아 가스공급 중단 등 여파로 달러화가 20년래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면서 원/달러 환율도 1,320원대까지 추가 급등하기도 했다. 이후 美 기대인플레 둔화에 따라 

연준의 공세적 금리인상 우려가 완화된 데다 ECB의 빅스텝 가세 등에 힘입어 달러화가 반락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300원대 초반의 지지력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대내외 외환시장 

환경의 개선 조짐이 과연 이러한 지지력을 뚫고 환율 안정 추세로 이어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달러 환율] 미국發 인플레 및 공세적 금리인상 충격에 1,320원대도 상회

1,300원대 진입 후 일시 조정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美 인플레 충격에 따른 

연준의 공세적 금리인상 우려 등 여파로 1,320원대까지 환율 상승폭 확대

╺ 美 6월 CPI가 9.1%까지 상승하면서 7월 FOMC에 서 1.0%p 금리인상 예상 고조

╺ 러시아 가스중단과 伊 정국불안 충격 속 달러/유로 환율 1$가 붕괴되며 충격 가중 

╺ 그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7.15일 1,326.7원까지 급등,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재경신

韓銀의 사상최초 50bp 금리인상에도 환율 안정 효과는 미미했고, 韓美 외환시장 

협력이나 외국인 채권 비과세 재도입 등 정부의 환율대책도 큰 영향은 부재

╺ 일단 1,320원대 돌파 이후 달러화 반락 등에 힘입어 다시 하락하고 있으나, 위안화 

약세 지속,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 영향으로 1,310원 내외에서 등락 지속

[국제 환율] 달러화 20년래 최고치 경신 이후 美 인플레 기대 완화 등 영향으로 반락

달러화는 연준의 ‘울트라 스텝’ 우려 속 고점 경신을 이어갔지만, 美 기대인플레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울트라 스텝 가능성이 약화되며 반락

╺ 7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에서 5년 인플레 기대치가 2.8%(6월 3.1%)로 둔화

유로화는 역내 경기 부담 및 남유럽 재정위기 우려로 일시 달러/유로 환율 1$가 

붕괴되기도 했지만(7/14), 달러화 반락 및 ECB의 전격적인 ‘빅스텝’ 여파로 반등

╺ ECB(7/21)가 예상외 50bp 금리인상을 단행, 8년여에 걸친 마이너스금리 실험 종료 

엔/달러 환율도 1998년래 최고치를 경신(7/14 139.4엔)한 후 日銀(7/21)의 금융완

화 지속에도 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위안/달러 환율은 2Q GDP 부진(YoY +0.4%)
으로 중국경제 성장전망이 더욱 악화되면서 고공행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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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중 국내 외화수급 관련 주요 지표 추이 ∎ 외국인 국채 보유잔고와 원/달러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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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권 비과세(09.5월~10.12월)
- 외국인 채권보유잔액 최대 +46.7조원
- 원/달러 환율 평균 194원 하락

자료 : Infomax, 韓銀 (22.7월은 주식 7/1~21, 나머지 7/1~20 기준)  자료 : Infomax, 韓銀 (22.7월은 7/1~20 기준)

외환시장 환경 개선 조짐에도 아직 추세 전환을 예단하기는 힘들어  

(대외) 美 인플레 기대 완화로 연준의 공세적 금리인상 우려가 다소 진정되고, 
韓銀은 물론 ECB의 빅스텝 등 주요국간 긴축 속도차가 꺾이면서 달러화 반락

╺ 또한 바이든의 중동 순방 효력은 미미했지만, 제한적이나마 러시아의 가스공급이 

재개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에너지 수요 위축 관측이 부각되며 국제 유가도 반락세

(대내) 수급 측면에서도 무역적자 추가 확대(7/1~20 81억$) 불구, 7월 들어 외국인

들이 주식 순매수로 돌아선 데다 채권 순투자도 이어지면서 불안심리 완화 

╺ 그리고 국내 정책 측면에서도 韓美 재무장관 회담을 통해 외환시장 협력이 강조되

고, 외국인 채권 비과세 재도입, 국민연금 환헤지 등 환율안정 노력이 지속

다만, 러시아 사태나 코로나 재확산, 中 경기침체 우려, 유럽 불확실성 등 불안요인

들이 상존해 있어 당장에 원/달러 환율의 하락 전환을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

╺ 특히 환율 반락시마다 결제물량이 꾸준히 유입되는 등 1,300원대의 지지력이 뚜렷

한 모습인데, 시장심리 상으로는 아직 1,350원선까지 추가 상승을 경계하는 태도

 

1,300원대 초반의 지지력에 주목하며 대내외 이슈들의 향배에 적극 대응해야

7월말 FOMC(7/26~27)를 앞두고 연준 위주의 일방적 긴축 우려는 완화되고 있지

만, 연준의 경기․물가 진단이나 금리 행보 등 시장 향방을 좌우할 변수 산적 

╺ 아울러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와 관련해 가까운 시일내 예정된 美中 정상회담이

나, 금리 동결과 성장목표 하향 시사 등 이후 中 정부의 경기부양 행보도 중요

국내에서도 2Q GDP(7/26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에 따른 국내 경기 영향이나 외국인 주식 순매수 지속 여부도 관심사

대내외 여건 개선과 함께 1,300원 붕괴시 1,280원까지 하락 여력이 있지만, 위험회

피 재부각시에는 1,320원 재돌파 이후 1,350원이 다음 타깃으로 부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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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하락 지역 증가는 불가피

하 서 진 수석연구원(seojinha@hanafn.com)

매수심리 저하 등으로 전국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 전환하였다. 상승폭이 높았던 지역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금리 인상 등으로 하방압력이 가중되면 가격 하락 지역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 제안 도심복합개발 등이 추진될 경우 국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나 수요 위축으로 단기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종부세 차등과세 기준이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전환되면서 보유세 완화에 따라 절세 목적의 매도세는 다소 진정될 전망이다.

수도권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전국 매매가격은 하락 전환

금리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 매수심리 저하 등으로 수도권과 서울 강북권에서 

가격이 하락한 결과 전국 매매가격은 하락 전환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MoM) : 0.06('22.4월) → 0.01(5월) → -0.01(6월)

유형별로는 상승폭이 높았던 아파트에서 하락폭이 확대된 반면 연립주택은 상승

세로 전환되고 단독주택은 상승폭을 유지하는 등 유형별로 가격 흐름 차별화

╺ 유형별 상승률(%, MoM, 5월/6월) : 아파트 -0.05/-0.10, 연립 -0.02/0.04, 단독 0.24/0.24

가격 상승기대가 크게 약화되고 자금조달 난항으로 매매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매매거래량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미분양 재고는 증가세가 지속

╺ 미분양(수도권/지방, 호) : 2,921/25,053('22.3월) → 2,970/24,210(4월) → 3,563/23,812(5월)

금리 인상 등으로 하방압력이 가중되며 가격 하락 지역은 점점 증가할 가능성 농후

최근 몇 년간 상승세가 가팔랐던 주택 매매가격은 고평가 우려, 높은 세 부담, 
가격 하락 우려 확산에 더해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하방압력이 가중

상승폭이 높았던 수도권 일부 지역, 공급 과잉으로 매물 적체가 지속되는 대구, 
대전 등에서는 하락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증대

다만, 수요가 견조한 서울 강남 등 일부 재건축 단지와 현행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 및 거래가 비교적 용이한 중저가 주택은 강보합세가 이어질 전망

╺ 서울 미분양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수요 심리 위축에 영향 끼칠 가능성

╺ 서울 미분양(호): 47('22.1월) → 47(2월) → 180(3월) → 360(4월) → 688(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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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 전월 대비 매매가격 상승·보합·하락지역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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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부동산원 자료 : 한국부동산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편집

도심개발을 위한 공급규제가 완화되고 종부세 부담도 감경되나 시장개선 효과는 제한적

정부는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하고 부동산신탁사와 부동산 개발업체의 참여

가 가능한 민간 제안 도심복합 사업을 추진해 도심 내 공급확대를 도모

╺ 공급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에서 단기적 가격 상승세가 나타날 수는 있음

또한 주택분 종부세 차등과세를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기본공제금액을 일반 기준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해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추진

╺ 기본공제상향은 '23년부터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

╺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22년 한시적으로 특별공제(3억)를 적용해 올해 14억원으로 상향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이 감소하면서 

절세 목적의 매도세는 다소 진정될 전망

한편, 거래 심리 위축 등으로 전세가격은 하락 전환했으나 월세가격은 상승폭 유지

전국 전세가격은 높은 임대료로 인한 거래심리 위축, 매물 누적, 신규 입주 영향으

로 전월 대비 하락하였으며 수도권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폭 확대

╺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MoM) : 0.01('22.4월) → 0.00(5월) → -0.02(6월)

╺ 수도권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MoM) : -0.03('22.4월) → -0.02(5월) → -0.04(6월)

임대수요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으로 월세로 집중되고 그 결과 월세가격 

상승폭은 전월 수준을 유지

╺ 전국 주택 월세가격 상승률(%, MoM) : 0.15('22.4월) → 0.16(5월) → 0.16(6월)

매매가격 하락 가능성이 커지면서 임대보증금보다 매매가격이 낮은 ‘깡통전세’ 
우려가 증대되고 있어 월세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 



국내 금융시장
금리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0.0

1.2

2.4

3.6

4.8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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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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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3년

회사채3년

(%) (%)

'20년말 0.61 0.66 0.90 2.21 0.98 1.34

'21년말 1.44 1.29 1.66 2.42 1.80 2.01 

6월말 2.34 2.04 3.45 4.36 3.55 3.65 

7월15일 2.18 2.58 3.56 4.09 3.21 3.27 

7월18일 2.17 2.58 3.56 4.10 3.21 3.28 

7월19일 2.20 2.58 3.54 4.09 3.19 3.26 

7월20일 2.17 2.58 3.56 4.20 3.30 3.37 

7월21일 2.21 2.58 3.56 4.20 3.29 3.37 

주가

KOSPI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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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우)

KOSPI(좌)

(지수) (백만주,5MA)

'20년말 2,873.5 179,289 1,074 2,494 

'21년말 2,977.7 87,275 461 -2,184 

6월말 2,332.6 89,235 515 -2,339 

7월15일 2,331.0 73,832 320 2,622 

7월18일 2,375.3 71,047 324 6,278 

7월19일 2,371.0 65,562 339 393 

7월20일 2,386.9 74,348 333 -393 

7월21일 2,409.2 63,091 296 4,402 

환율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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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좌)

원/100엔(우)

(원) (원)

'20년말 1,086.3 1,052.0 166.3 1,327.0 

'21년말 1,188.8 1,032.8 187.1 1,352.4

6월말  1,298.4  956.5 193.8 1,360.8 

7월15일 1,326.1 957.2 196.2 1,337.3 

7월18일  1,317.4  953.8 195.4 1,336.0 

7월19일  1,313.4   950.3 194.8  1,343.0 

7월20일  1,312.9  949.8 194.3   1,336.3 

7월21일 1,307.7  951.4 193.2  1,337.8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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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시장
금리

미국 일본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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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채10년(좌)

일본국채10년(우)

유로국채10년(우)

(%) (%)
FFR 리보(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0년말 0.09 0.24 0.12 0.91 0.02 -0.57 

'21년말 0.07 0.21 0.73 1.51 0.07 -0.18 

6월말 1.58 2.29 2.95 3.01 0.23 1.34 

7월15일 1.58 2.74 3.12 2.92 0.24 1.13 

7월18일 1.58 2.71 3.17 2.99 0.24 1.22 

7월19일 1.58 2.73 3.24 3.02 0.24 1.28 

7월20일 1.58 2.76 3.23 3.03 0.25 1.26 

7월21일 1.58 2.78 3.09 2.87 0.24 1.22 

주가

다우산업 니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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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산업(좌)

니케이225(좌)

Euro Stoxx(우)

(지수) (지수)

'20년말 30,606.5 27,444.2 3,473.1 3,552.6 

'21년말 36,338.3 28,791.7 3,639.8 4,298.4 

6월말 30,775.4 26,393.0 3,398.6 3,454.9 

7월15일 31,288.3 26,788.5 3,228.1 3,477.2 

7월18일 31,072.6 - 3,278.1 3,511.9 

7월19일 31,827.1 26,961.7 3,279.4 3,587.4 

7월20일 31,874.8 27,680.3 3,304.7 3,585.2 

7월21일 32,036.9 27,803.0 3,272.0 3,596.5 

환율/상품
환율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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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달러(좌)

달러/유로(우)
(엔) (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0년말 103.25 1.222 51.1 1,895.1 

'21년말 115.09 1.138 77.2 1,814.1 

6월말 135.71 1.048 113.4 1,807.3 

7월15일 138.52 1.008 98.3 1,703.6 

7월18일 138.12 1.014 102.6 1,710.2 

7월19일 138.18 1.023 104.8 1,710.7 

7월20일 138.20 1.018 104.4 1,700.2 

7월21일 137.37 1.023 102.0 1,713.4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금 융 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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